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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불공정행위 고강도 조사
공정위, 리베이트에 독과점․가격담합까지 … 에너지․의료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가며 고

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이어 물류․유통 및 에너지산업 등 과거 규제산업으로 인식

됐던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월29일 “현재 10여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2월 중순까지는 현장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조사로 당초에는 2006년 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었으나 2월 중순까지로 시한이 연

장됐다.

공정위는 제약기업과 약국, 병원간의 리베이트 관행 뿐만 아니라 약품 공급을 둘러싼 각종 거래에 대해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특정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전반에 걸쳐 조

사를 진행중이다.

또 조사대상에는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약품도매상까지 포함돼 있어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해서까지 조

사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구조의 연관 관계상 도매상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있으며, 특정부분에 국한하지 않

고 거래제도와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기업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공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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